
























면 가능할지 계산해 보았다. 먼저 음식기는 원부피의 반이므로 원부피를 구하는 공식

이 ( 3
4πr3)이므로 반구형의 부피는 ( 3

4πr3)이다. 이때 반구형의 부피는 3홉보다 커야 한

다.

3홉 < ( 3
4πr3) 2

1

1홉을 60㎖으로 계산하면 반지름 r > 4.413cm로 나온다. 즉 반지름이 4.4cm보다 

크며, 결론적으로 3홉의 꿀을 담을 수 있는 반구형의 지름은 8.8cm보다 커야 한다.

지름 8.8cm에 전통적인 도량형을 적용했다. 유척 1치=3.45cm로 계산하면 약 

2.58치가 되며, 영조척(목척) 1치 3.059~3.105cm은 2.88~2.83치가 되고, 조례기척 

1치 2.85cm를 대입하면 약 3.08치가 된다. 즉 적용된 도량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

지만 보아의 지름은 최소 2.58치, 최대 3.08치가 된다.

역으로 3치 지름의 보아에는 얼마만큼의 백청을 담을 수 있을지 용량을 계산했다. 

보아의 기형을 완전한 반구형으로 가정하면 반구형의 부피가 보아의 용량이 된다.

『일성록』 절목에서 기준이 유척이었으므로, 유척 1치 3.45cm을 대입하면 보아

의 부피는 약 290㎖이다.

( 3
4πr3) 2

1

= 3
4×3.14×(1.5×3.45)3×2

1

≒ 290

다시 290㎖를 1홉인 60㎖으로 나누면 4.83홉이 나온다. 즉 지름이 3치인 보아에

는 총 4.84홉을 담을 수 있다. 결론적으로 보아의 기형에 따라 분량이 다소 다를 수 있

지만 3홉의 꿀은 대체로 지름 3치 내외 크기 반구형 완류를 대응하는 것이 적합하다.

2. 과일류와 중원접

과일류는 계절에 따라 선정이 달라지는 찬품으로 과일 종류에 따라 필요한 그릇

과 담는 방식이 다를 수 있다. 그러나 조선후기 연향 의궤를 보면 일반적인 구형 과일

은 고임 높이가 있으며, 궁중기록화를 보면 접시에 원기둥 모양으로 쌓아올렸음을 알 

수 있다. 연향 의례에 쓰인 과일에 대한 규정은 『일성록』에서 볼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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